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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considering clothing of the North American Indian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is­
torical background of the North American Indians.

With the coming of the Europeans, the North American Indians adopted new materials of 
clothing and ornamentation and added European elements to their own dresses. New materials 
appeared in textiles, beadswork, and metalwork.

The introduction of the Utruen loom and steel needle by the Spanish led in the New World to 
the development of a weaving culture. Cotton cloth, in calico prints, gingham, or plain were 
made into dresses, and colorful applique, patchwork designs adapted from the white women. 
Cloth made an immediate impact, replacing skin that is so time-consuming in preparation. Glass 
beads, pony beads, seed beads and ribbons were used to create adornment in Indian clothing. 
Brass, tin and silver were used among Indian metalworkers to make some ring, necklace, brace­
le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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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복식은 한 시대, 사회의 반영이며 그 시대에 살 

던 사람들의 법, 신앙, 예술, 가치관 둥의 비물질 

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도 포함하 

여 하나의 전체로서 문화를 반영하고 표현하는 

문화현상으로써 다른 문화요소들과 상호 관련적 

인 관계를 맺으면서 전체로서의 한 사회와 문화 

를 구성 한다. 따라서 복식 의 역사는 그 사회의 정 

치, 경저), 문화 등을 통하여 고찰되는 인류역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복식이 착용된 역사적 환 

경 속에서 파악되 어 야 한다.

그러나 한 사희의 문화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정체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며 그 

변동의 속도와 성격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문 

화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발명과 발 

견, 전파, 접변, 그리고 수용 둥을 통하여 언제나 

변화하며, 이러한 문화의 변동은 하위문화체계인 

복식에 가시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어］서, 본 연구 

에서는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적인 복식에 영 

향을 미친 유럽문화와의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한 

다.

다른 민족들과 같이,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 

식은 자연발생적인 역사속에서 성장하여 점차 고 

도의 기술로 제작되어진 전통성과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전 

통적인 복식은 유럽문화와의 접촉으로 계속적으 

로 변화했고, 복식의 재료, 형태 그리고 스타일은 

유럽인과의 무역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결 

과 인디언의 복식은 전통적인 복식(non-Euro- 
pean), 유럽 복식재료의 도입으로 인하여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변화된 복식, 그리고 유럽 스타 

일의 복식 등 3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Fectea, 1979).
그러므로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에 관한 연 

구는 유럽인과의 역사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요구되며, 그 역사를 첫째 유럽인과의 접촉 이전 

의 몇만 년에 걸치는 독자적 문화창조의 긴 역사 

와, 둘째 접촉이 시작된 이후 그 문화의 파괴에 

대한 저항의 역사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기존의 문화요소들 

이 새로이 등장한 유럽 의 문화요소들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문화변동을 유발하면서, 인디언의 

전통적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 

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관련 이 깊고 이들의 변 

화에 함께 수반되어 변화하는 복식의 특성은 인 

디언의 전통복식에 있어서도 일대의 변화를 초래 

하면서, 그 변화의 양상이 복식에 뚜렷이 반영되 

어, 그 이전의 전통적인 복식과는 재료, 스타일, 

장식적인 부분에서 뚜렷이 구분되어지며, 이는 

문화적 변화와 복식 스타일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제시 하는 또 하나의 예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대 

륙예 도래(1492)하여 유럽 문화와의 접촉이 시작 

되면서 문화전파로 인한 1600~1900년대까지 북 

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재료에 나타난 변화를 고 

찰해 보고자 한다. 즉,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 

적 복식재료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되었으며, 유 

럽인이 그들의 복식재료의 변화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북아메리칸 인디언에 관 

련된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을 토대로 문 

헌적 고찰을 하였다. 그리고 북아메리칸 인디언 

의 복식재료의 변화 연구과정에 앞서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적 복식재료를 간단히 고찰함으로 

써 변화과정의 이해를 증진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복식 

에 사용되 었던 많은 재료 중에서 직물, 구슬자수, 

금속세공 둥 3가지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H. 이론적 배경

1. 사회문화적 배경과 복식

한 민족이나 부족의 복식은 그들의 의식, 감정, 

정신, 사상, 정서 그리고 문화성과 깊은 관련성을 

갖으며 민족이나 부족의 집합적 사고를 표출한 

다. 다시 말해서, 각 민족이나 부족은 시대마다 

주어진 독특한 생활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창조하며, 복식은 고유한 독자성과 문화적 개별 

성을 반영하는 하나의 문화요소이 다.

이에 북아메리칸 인디언 복식재료의 변화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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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자 할 때,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 

해 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 이 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역사는 유럽인과의 접촉 이 

전과 이후로 대별할 수 있으며, 유럽인과의 접촉 

이후의 역사는 농업을 위한 토지를 획득하기 위 

해 원주민 인디언을 그들의 토지에서 모조리 청 

소하고, 그곳에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을 입식, 식 

민하는 이른바「청소와 식민」을 기본적 정책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두 시대로 구분할 수 있 

다(學園 世界大百科事典,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대 

륙에 도래(1492)하여 스페인, 영국, 프랑스의 유 

럽 문화와의 접촉이 시작된 이후의, 특히 북아메 

리카의 역사를 두 시대 (1) 군사적 정복과 무력 

저 항의 시대 (1600~1880), (2) 문화적 파괴와 민 

족적 재생의 시대(1800〜현재)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나서, 정 

복자들은 인디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수용하 

도록 강요하였고, 그러한 강제적인 강요가 전부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인디언문화의 전반에 많은 

전통문화요소들이 파괴 또는 소멸되는 등 유럽인 

과의 접촉시대의 문화접변현상은 인디언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흔적을 남겼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양상은 유럽인과의 접촉 이후의 

복식의 변천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1) 군사적 정복과 무력저항의 시대는 다시 

1600~1760년대의 식민지 시대, 1760~90 
년대 미국독립 혁명기, 1790〜1820년대 문 

명화정책과 민족적 저항, 1830~60년대 강 

제이주와 남북전쟁, 그리고 186。~80년대 

최후의 저항시대로 구분되어진다. 정복 초 

기에는 인디언들은 이미 변화된 상황 또는 

생활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유럽인의 문 

화요소들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 

였다. 또한 유럽인들의 문화를 선호하여 

문명의 이점을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경 향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적인 인디언의 문화는 계속하여 유지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인디언과 백인의 접촉은 

우호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나, 그것 

은 신화에 불과하다. 사실은 처음부터 무 

력에 의한 위협과 토지의 탈취였다. 일반 

적으로 인디언과 백인의 접촉은「우호적」 

으로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나, 그것은 신화 

에 불과하다. 사실은 처음부터 무력에 의 

한 위협과 토지의 탈취였으며, 스스로의 

독립과 해방을 요구하는 인디언을 정복하 

고 영토를 확대한 민족업압의 시대이었다 

(Alden, 1954).
16세기 이후에 북아메리카는 식민지화되 

어 전반적으로 문화의 독자성을 차츰잃게 

되었다. 이러한 정복의 영향력은 경저), 사 

.회, 문화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과거와는 달리 인종에 있어서도 순수 

인디 안과 정 복자 유럽 인, 혼혈인으로 구성 

되고, 직물면에서도 직조방법, 장식방법, 

의복착용법, 색상 등에 커다란 변화를 초 

래하였다. 16세기 인디언 원주민들은 고된 

부역과 세금에 대한 의무가 있었고, 은광 

산 둥에서 강제로 혹사당하는 경우도 많았 

다. 이 시기에는 모피, 다량의 천연염료를 

수출하였고, 발판직기, 강철바늘, 여러 종 

류의 실과 모직물, 그리고 유럽인의 장식 

기법이 수입되었다(Wissler, 1931).
이와 같은 새로운 직기와 재료의 영향 

이외에도 유럽인의 패션의 도입은 인디언 

들의 의복형태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오 

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복식문화가 소 

개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셔츠(shirts), 
레깅스(leggings), 브리치클라우트(bree- 
chclouts), 드레스(dresses), 모카신(m。- 

ccasins) 과 로브 (robe) 와 같은 기본적인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의 형태는 그대 

로 유지되어졌다.

(2) 문화적 파괴와 민족적 재생의 시대(1889 
~1920)는 싸움에 패한 인디언 제부족을 

보류지에 가두었고, 그 보류지의 토지까지 

탈취하려는 도즈 일반토지 할당법으로 보 

류지는 점차 감소하였다. 이 시대는 인디 

언의 문화 즉 신앙이나 의식 • 복식 • 언어 

에 이르기까지 야만적인 것으로서 경멸되 

고 부정되었으며, 이에 절망한 인디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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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 댄스나 선 댄스 • 페요테 신앙 둥의 

救世종교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거나 동 

화의 길을 가려고 하기도 한 시대였다.

한편으로는 고유의 문화 또는 가치관 • 

생활양식을 부활 • 재생하기 위해 즉 이데 

올로기적 생존을 위해 싸우는 인디언 부족 

의 복권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이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인디언들은 유럽인의 복 

식을 그대로 착용하거나 유럽계 미국인들 

의 복식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기 도 하면 

서 자신들의 복식에 적용하여 인디안적인 

것을 형성하였으나, 1934년 인디언 재조직 

법과 연방관리종결 정책으로 조상회귀의 

지 향성 이 싹트게 되었다.

차츰 오랫동안 원시적이고 비문명적인 

것으로 무시되어 왔던 인디언들의 전통복 

식은 재인식되고, 그 과정에서 잔존하는 

복식의 고유형태와 직물기법 둥이 재조명 

되면서 인디언 민속박물관이 설립되기 시 

작하였다.

2.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적 복식재료

아메리카 대륙에는 서부삼림지, 대평원, 남동 

부, 남서부, 고원과 분지, 북태평양 연안 둥의 지 

역에 다양한 부족들이 거주한다. 유라시아 대륙 

에서 건너온 아메리카의 초기 이주민들은 신대륙 

의 환경조건에 적응하면서 부족들 나름대로의 독 

특한 복식문화를 발전시켰다. 다른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의복은 항상 

활동적이고 상징적인 기능을 주어 왔고, 식물과 

동물의 털과 가죽으로 만들어진 의복과 장식품들 

은 고유의 환경과 기후에 보호적인 기능을 위하 

여 모든 원주민들에 의해 사용되어왔다. 원주민 

들은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소 

통의 수단으로 의복과 장식을 사용하여 왔다. 다 

시 말해서 사회적 • 개인적 정보의 주요한 전달수 

단으로써 의복의 개념은 직접적이고 확장적인 정 

보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Turner, 1992).
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은 유럽 탐험가들이 아 

메리카 대륙에 처음 왔을 때는 아름답게 염색된 

가죽과 모피, 깃털 그리고 나무의 부드러운 껍질 

과 풀로 만들어진 스커트, 로브, 헤어밴드 등 매 

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아메리카 

의 모든 부족들 사이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발 

견된 일반적인 의복형태는 몇몇 범위로 좁혀질 

수 있다(Maurer,1979).
첫째,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지역에서 헤드기 

어는 대개 그것의 사용을 제한하여 왔고 그리고 

특정 사회내에서 남성의 위치와 관련이 있었다.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이전어】, 많 

은 인디언 부족들은 그들의 헤드기어에 의해서 

자신들의 지위가 구분되어질 수 있었다. 둘째, 동 

물의 가죽이나 동물의 털 또는 식물성 섬유로 만 

들어진 로브는 아마도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가 

장 보편적인 복식품이었으며, 남 • 여 모두에 의 

해 착용되었다. 셋째, 혹독한 추위나 특별한 의식 

적인 목적으로 남성들이 착용한 셔츠는 항상 전 

쟁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남성들은 가죽으로 된 

브리치클라우트를 입었다. 넷째, 레깅스는 우드 

랜드 (Woodland), 남동부 (southeast), 대평원 

(Plains), 그리고 고원(Plateau) 지역에서 착용 

되었고, 장식의 형태와 특별한 사용이 같았다. 다 

섯째, 두꺼운 생가죽이나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 

든 모카신은 아메리칸 인디언의 기본적인 신발이 

었으며, 각 부족은 그들의 모카신을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신었다. 여섯째, 이와 같은 기본 

적인 의복형태 에 다양한 악세서 리가 포함되 었다. 

여러 가지 악세서리 중에서 주요한 아이템은 세 

시(sashes), 벨트(belts) 그리고 가터(garters), 
백(bags), 네클레이스(necklaces), 팔지와 반지 

등이 있었다(Maurer, 1979).
이러한 의복과 장식에 사용되어진 다양하고 독 

특한 재료를 식물성 • 동물성 • 금속으로 분류하 

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유카(yucca), 인디 

안 대마(Indian hemp), 쐐기(nettle), 밀크위드 

(milkweed), 토착면(native cotton), 캐털로 

(cattalo), 메스컬(mescal), 실유카(bear gr­
ass), 세이지브러쉬 (sagebrush) 둥의 식물로부 

터 추출한 섬유를 사용하여 베틀을 사용하지 않 

고 짜기, 뜨기, 또는 꼬기 나 매듭, 편성 둥의 방법 

으로 다양한 직물을 생산하였다(Carr, 1990).
둘째, 동물성 섬유로는 사슴, 큰사슴, 곰, 북미 

산의 큰사슴, 순록, 물소, 다람쥐, 수달 둥의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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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포크파인 깃촉공예

(North American Indian Arts, 
1990, p. 87)

이 로브, 모카신, 셔츠, 레깅스, 백 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가죽은 용도에 따 

라 생가죽, 무두질한 가죽, 모피로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야생 염소와 양의 털, 물새, 야생거위, 

독수리, 까마귀와 같은 커다란 새의 가죽을 벗겨 

서 머리장식과 셔츠, 의례용의 로브와 다른 장식 

에 사용하였다(Hofsinde, 1968).
셋째, 식물성과 동물성 소재 이외에도 벨트, 프 

린지, 헤어밴드 둥에 독특한 패턴을 창조하기 위 

해서 구슬과 포크파인 (porcupine)을 사용한 깃 

촉공예 (quillwork)을 사용하는 장식적인 기술이 

많은 부족들에 의해서 행하여져 왔다. 포크파인 

의 깃촉공예(그림 1)는 오직 인디언들에 의해서 

행해졌다. 포크파인은 길이가 5인치 정도의 부드 

럽고 광택이 나는 깃촉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물속에 담그면 구부러지고 엮을 수 있도록 부드 

러워진다. 깃촉공예의 기법은 의복이나 가죽에 

평행선으로 포크파인을 나열해 놓고, 그 중간 중 

간을 꿰매어서 고정시키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다. 포크파인은 장식적인 디자인을 위한 

토속적인 재료이었다(Whiteford, 1990).
구슬은 작은 조개, 뼈, 돌조각, 씨앗, 견과류, 

콩류, 동물의 이빨과 발톱, 갑각류, 진주,수정, 터 

키석, 비취 이외에 다양한 작은 돌로 되어 있었 

다. 또한 구슬은 색칠이 되거나 조각이 한 자개나 

진흙으로도 만들어졌다.

이외에도 아메리칸 인디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머리장식을 위해서 독수리, 매, 딱따구리, 

칠면조, 마코앵무새의 깃털과 동물의 뿔, 펠트 둥 

이 부족에 따라 독특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넷째, 유럽인들이 신대륙에 도착하기 이전에 

구리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서 발견된 유일한 

금속이었다. 비록 약간의 철과 납, 포획한 은재료 

가 사용되었지만. 구리는 원주민들이 새로운 대 

륙에서 적응하면서 약 B.C 3000년경 가장 일찍 

사용한 금속공예로 처음에는 도구를 만들기 위하 

여 사용되었고, 이후 호프웰 (Hopewell) 사람들 

은 장식을 위하여 구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은 

은 아메리카의 선사시대까지 폭넓게 사용되지 않 

았으며, 1800년대경에 북동부에 살고 있던 이로 

쿼이족(Iroquois) 부족들이 그들의 장식품을 만 

들기 위해 사용하였다(Hunt,I960).

皿.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재료에 나타난 유럽적 요소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유럽문화의 주요한 역할을 고려해야 

만 한다. 대부분의 문자사용 이전의 사회들과 같 

이, 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세계는 스페인, 프랑 

스, 영국의 유럽인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수입된 

복식재료의 소개와 도입은 인디언들에게 많은 영 

향을 주었다. 수천년 동안 자신들이 직접 만든 의 

복을 착용하여 왔던 인디언들에게 유럽인의 직물 

의 소개와 재료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빠르게 받 

아들여졌고, 이것은 인디언，복식에 사용되는 재 

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 문화와의 접촉이 

시작된 이후, 유럽인과의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 

된 1600~1900년대의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 

재료를 직물, 구슬자수, 금속세공 둥으로 세분하 

여 그 변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1.직 물
북아메리칸 인디언은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주 

위 환경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직물의 재료를 가지 

고 手紡과 手織의 기술을 사용하여 직물을 생산 

하였다. 유럽인이 도착하기 오래전에 이미 면섬 

유가 남서부 지역에서 생산되었고, 아마도 그것 

은 멕시코인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手織 이외에도 동물의 뼈로 만든 바늘과 간단한 

구조의 직기를 사용되기도 하여 다양한 직조를 

하였다 : 꼬기, 땋기, 그물 뜨기, 고리 만들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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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그물뜨기 (a)와 편성과 코바늘뜨기 (b) 
(North American Indian Arts, 1990, p. 57)

성과 코바늘뜨기. 그러나 편성과 코바늘뜨기는 

19세기에 스페인들에 의해서 남서부 지역에 소개 

되었고, 여전히 발 부분이 없는 삭스(socks)와 

레이스의 레깅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Whiteford,1990).(그림 2)
면섬유(Gossypium)는 특히 푸에블로 지역에 

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면섬유(na­
tive cotton)로 된 드레스, 숄과 블랑켓이 푸에블 

로 부족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나, 유럽으로부터 

칼리코(calico)로 염색이 되거나 깅검, 또는 평직 

의 면직물이 소개되자 그것은 드레스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이것은 처음에는 인디언 스타일로 

재단되었으나, 후에는 유럽여성들의 패션과 비슷 

하게 재단되었다. 푸에블로 지역에 스페인인들이 

1629년에 양을 들여온 후에 사용되기 시작한 모 

직물은 보통 장식이 없는 진한 푸른색이나 검은 

색의 셔츠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1800년대 후 

반에 상업적인 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자, 표백이 

되지 않은 머슬린(muslin)이나 프린트된 면직물 

로 셔츠를 만들었다. 벨베틴(velveteen)셔츠는 

19세기 후반에 인기가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Roediger, 1991).
강철바늘과 가위의 전래는 인디언들에게 더욱 

커다란 축복이었다. 아플리케 (applique)장식 즉, 

천 조각이나 리본을 잘라서 다른 색깔의 천이나 

가죽에 붙이는 것이 행하여졌다. 무역으로 수입 

된 천이 아플리케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기술이 

가장 잘 적용된 것이 북서부의 프란넬이나 펠트 

의 ''버튼 블랑켓(button bla가tets)"이었다. 이것 

은 블랑켓 위에 토템의 의미를 지닌 디자인으로 

아플리케가 제작되었고, 무역으로 수입된 하얀색 

자개단추(진주조개로 만든 단추)로 블랑켓의 외 

곽선을 장식하였다. 이전에 블랑켓은 로브 또는 

케이프로써 인디언들이 착용하였으며 염소 털이 

나 무거운 면직물로 만들어졌다(Marz & Nono 
Minor, 1972).
리본 아플리케는 1750년에 북동부의 인디언에 

게 프랑스인에 의해서 소개된 것으로, 실크리본 

이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에, 더 싸고 더 쉽게 이 

용할 수 있는 넓은 천의 리본으로 대체되었다. 리 

본 아플리케는 정교한 꽃무늬의 디자인의 사용 

과, 각이 진 형태의 모자이크, 바탕색상을 보여주 

기 위한 오픈형태가 있었고, 대조적인 색상의 방 

형으로 재단하고 바느질하였다. 이것은 여성복의 

끝단을 장식하기 위해서 또는 브리치클라우트, 

레깅스와 모카신을 장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Whiteford, 1990).(그림 3)

〈그림3> 리본 아플리케 디자인 

(North American Indian Arts, 1990,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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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의 세미놀족은 족의 여성들은 독특한 

의복을 만들었다 - 여성용의 긴 스커트와 헐렁한 

블라우스, 그리고 남성용의 헐렁한 소매가 달린 

셔츠. 이러한 의복은 백인여성들이 그들의 의복 

에 사용하는 패치워크(patchwork)로 디자인이 

되어 있었고(Feder, 1958), 1910년경에 패치워크 

는 아플리케로 대체되었다.

1870년대 이후로 유럽으로부터 화학염료가 수 

입되면서 천연염 료들은 자연스럽게 폐기되었고, 

자홍색, 빨간색, 핑크색, 푸른색, 보라색, 노란색, 

오렌지색, 그린색 둥의 많은 아닐린(aniline)염료 

로 대체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보수주 

의적 인디언들은 아직까지도 화학염료가 아닌 전 

통적인 천연염료에서 색상을 추출하며 계속사용 

하고 있다.

유럽과 활발하게 무역이 행해지자, 선호되는 

직물은 "Stroud cloth"로 그 명칭은 블랑켓을 전 

문적으로 만드는 영국의 작은 공장에서 따왔다. 

그것은 영구의 Stroudwater에 만든 무거운 모직 

물이었고, 공장에서 염색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값싼 "blotter cloth" 옷감이었다. 

Stroud cloth는 빨간색과 푸른색으로 때때로 녹 

색으로 염색되었고, 하얀색의 식서가 있기 때문 

에 종종 하얀 스트라이프가 아래로 떨어지는 로 

브의 디자인으로 사용되었다. Stroud cloth는 브 

리치클라우트, 레깅스, 드레스 그리고 가벼운 로 

브에 사용되었던 가죽을 대신하게 되었다(Holm, 
1958).
잉아(heddle)와 쉐드(shed)가 달린 직조틀 

(true loom) °] 스페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남 

서부에 소개되었고, 1639년에는 이 발판직기가 

스페인 정착자들에 의해서 수입되어졌다. 또한 

draw loom과 복잡한 야드를 생산할 수 있는 자 

카드 직기가 프랑스인으로부터 수입되어졌다. 블 

랑켓과 드레스는 이러한 직기의 주요한 생산품이 

었다. 양모사는 남서부 지역에서 모직 드레스 또 

는 만타위에 자수를 놓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 

(Curtis, 1970).
나바호족이 18~19세기에 직조에 사용한 바예 

타(bayeta) 천은 보통 빨간색이었으나 푸른색, 

그린색, 노란색, 또는 하얀색일 수도 있었다. 인 

디언들은 스페인인의 유니폼의 실을 풀어서 바예 

타 천을 얻었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 이지만, 무 

역업자들을 통해서 주로 여러 필을 사용할 수 있 

었다.

색소니 실 (saxony yarn) 이 1850년경 에 독일의 

남부지방인 색소니(Saxony) 지방으로부터 남서 

부 지역에 수입되었다. 이것은 빨간색이며 색소 

니 실로 만들어진 블랑켓은 바예타로 만들어진 

블랑켓보다 더 드물었다. 아닐린 염료로 염색이 

되어 색상을 더욱 화려하게 하는 저먼타운 실 

(Germantown yarn) 은 약 1875~1880년에 남서 

부 지역에 소개되었고(그림 4), 이 실을 사용하 

여 '저먼타운' 블랑켓의 전성기를 가져오게 되었 

다(Marz & Nono Minor, 1972).

2. 구슬자수
구슬자수는 유럽인들이 인디언의 복식에 영향 

을 미친 가장 중요한 품목의 하나이다. 컬럼버스 

가 1492년에 처음으로 구슬을 가져왔고, 스페인 

선박이 1772년에 태평양 연안에 모피 교역을 통 

한 구슬이 소개되었다. 처음에 구슬자수는 새로 

운 재료와 기법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작업이 

어려운 깃촉공예(quillwork)의 대체물로써 사용 

되었다. 구슬자수는 의복, 모카신, 포우치 등과 

같은 소품에 수놓아졌으며, 디자인은 전통적인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후에, 구슬자수를 

놓을 만큼의 충분한 유리 구슬이 공급되었을 때

〈그림 4> 저 먼타운 블랑켓 1881-1910년 

{North American Indian Arts, 
1990,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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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깃촉공예는 구슬자수와 혼합되어 사용되 

었다. 이 러한 깃촉공예는 포니비드(pony beads) 
로 대체되었다. 말을 탄 무역업자들이 가져왔다 

는 이유에서 "포니비드” 라고 불리는 이 구슬자 

수는 1800년대경에 플래인(Plains)지역에 들어 

왔다. 이것은 직경 약 1/8 inch이며 불투명한 체 

인으로 만들어졌다. 포니 비드는 모양과 크기가 

매우 불규칙하였으며, 횐색과 중간톤의 하늘색이 

대부분의 색상이었고 그 다음으로 검정색이 사용 

되었다. 짙은 담황색, 밝고 어두운 빨간색, 진한 

파란색이 또한 사용되었다. 1840년에서 1850년 

사이에 "시드비드(seed beads)"라고 불리우는 

구슬자수가 포니비드를 대신하였고, 이것은 모양 

이 그 자체의 직경보다 폭이 더 좁은 것으로 보통 

2mm 직경의 것이 가장 크다. 시드비드라는 단어 

는 유럽인들이 만든 아주 작은 유리구슬을 일컫 

는 말로써 불투명한 것 (opague), 투명한 것 

(transparent), 불투명한 중심부분과 그 주위가 

투명한 것 (color-lined)으로 구분되었다(Dumc- 
un, 1982).

19세기 후반기 동안, 몇몇의 의복이 구슬자수 

로 완전히 장식되었고, 구슬장식이 점점 더 정교 

하게 되면서 구슬자수는 의복의 장식으로 또는 

부의 상징으로 사용되면서 과시적 소비의 한 방 

법이 되었다. 1885년에 글래스 비드(Glass be- 
ads)가 소개되었고, 이것은 우아한 꽃모양이나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이든 또는 두가지가 혼합 

되어 있든지간에 창조적인 디자인의 생산을 위해 

서 사용되었다. 또한 19세기의 많은 구슬장식에 

는 하나 이상의 면을 지닌 구슬(cut beads) °1 있 

었다. 구슬자수의 기법에는 4가지가 있다: 위빙 

(weaving), 스포트스티치(spotstitch), 레이지 

스티치 (lazy-stitch), 네팅 (netting)(Marz and 
Nono Minor, 1972).
위빙은 활베틀이나 belt loom에서 팽팽하게 잡 

아 당긴 날실로 행해졌다. 한 가닥의 실에 구슬들 

이 꿰여졌고 날실에 다양한 패턴으로 고정되었 

다. 위빙방법은 가느다란 바늘을 사용하여 구슬 

이 꿰여져 있는 씨실을 날실 사이에 삽입하기 위 

해 두가닥의 날실 사이를 통과하는 그림 ①과 같 

은 방법고卜, 그림 ②에서 보듯이 구슬이 꿰여져 있 

는 한가닥의 실을 날실에 엮는 방법, 그리고 하나 

의 씨실이 날실위에서 구슬을 통과하는 그림 ③ 

과 같은 방법 이 있다(二L림 5).
스포트스티치는 두 개의 분리된 실과 두 개의 

바늘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가닥의 실에는 구슬 

이 꿰어지고, 다른 한 가닥의 실은 직물에 구슬을 

스티치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한 가닥의 실에는 

몇 개의 구슬이 꿰여지며, 이 실은 구슬이 부착될 

직물스티치가 된다. 다른 한 가닥의 실은 그때 구 

슬이 꿰여져 있는 실 위를 지나가며 장식되어질 

품목에 스티치가 되어진다(그림 6). 이러한 작업 

이 끝나면, 구슬들은 함께 당겨지며 끈이나 실이 

제거된다. 구슬이 엮여져 있는 구슬의 수는 디자 

인에 따라 다르다. 비록 똑같은 수 또는 같은 색 

상의 구슬이라도 다른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 있 

다. 이러한 구슬자수의 기술은 북동부의 지역에 

서는 복잡한 선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사용되었 

고, 플래인 지역에서는 꽃모양의 패턴으로 사용 

되었다.

레이지 스티치는 8개 또는 10개의 구슬을 한 

가닥의 실에 꿰어서 한쪽끝을 고정시킨 후에 평 

행의 아치형의 모양이 되도록 실의 윤곽을 잡고 

다른 쪽의 끝을 천에 고정시키면 표면이 물결모 

양처럼 형성되는 방법이다(그림 7). 이로쿼이 족 

의 돋을 새김을 한 구슬자수(embossed bead-

〈그림 5〉Woven beadwork
(North American Indian Arts, 
1990, p. 95, p.96)

〈그림 6> Spotstitch sewing
{North American Indian Arts, 
1990, p. 95,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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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Lazy-stitch sewing
North American Indian Arts, 
1990, p. 93, p.94

〈그림 8> Netted beadwork
North American Indian Arts, 
1990, p.93, p.94

ing)은 레이지 스티치의 한 형태로써 구슬을 빽 

빽이 모으고 패드를 가지고 그 디자인을 밀어올 

림으로써 아치형의 스티치가 강조되어지는 것이 

다. 그것은 때때로 모카신위에 스포트 스티치와 

함께 사용되어지지만, 특히 벨벳으로 만들어진 

포우치를 장식하기 위하여 사용되 었다.

네팅은 구슬들이 매듭이나 고리를 대신하는 부 

분에서 그물모양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 

법으로 행하여졌다(그림 8). 이것은 보통 둥글게 

되어 있는 표면을 덮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래틀 

(rattle)은 오늘날 “고드 스티치(gourd stitch)” 
로 종교적 의례행사에 사용되고 있다. 아파치 

(Apache)족의 여성의 칼라, 모헤이브(Mohave) 
족의 커다란 케 이프형 의 칼라, 코만치 (Coman­
che) 족의 포우치 (pouches), 크래들(cradle) 둥 

에 이러한 그물모양의 구슬자수가 사용되었다.

3. 금속세공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래하기 전어］, 비 

록 약간의 철과 方鉛鑛이 사용되었고 은이 소중 

이 여겨졌지만, 동은 북아케리카에서 만든 유일 

한 금속이었다. 동은 무기, 장식과 그릇 둥의 재 

료로 인디언들에게 사용되어졌다. 유럽의 무역업 

자들이 철을 가져왔을 때, 인디언들은 도구를 만 

들기 위하여 필요로 하였다. 인디언들은 은제품 

의 장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모피류를 무역하였 

고, 얼마되지 않아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하 

였다. 금속류는 인디언이 유럽인과의 무역에서 

또 하나의 인기있는 품목이었다(Whiteford, 
1990).
나바호(Navaho)족은 멕시코인들로부터 은을 

세공하는 방법을 배웠고, 첫번째 은세공을 한 것 

은 약 1853년경 이 며 (Marz and Nono Minor, 
1972), 은, 금, 놋쇠 등은 1700년대 후반 이후에 

무역업자들이 가지고 들어왔다. 이것들은 특히 

팔찌와 귀걸이, 반지와 같은 보석류로 만들어졌 

고, 디자인은 유럽 스타일로 꾸며졌다. 여성의 드 

레스위에 바느질을 하기 위하여 놋쇠, 은, 주석은 

작은 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놋쇠는 얇은 판 

으로 두들겨져서 초기에 동과 같이 장식용으로 

사용되었다.

1800년대에 이르러, 은은 이로쿼이족들에 의해 

서 훌륭한 브로우치의 재료로 이용되었다. 그 부 

족들은 플래인 부족의 금속세공자들에게 은을 소 

개하였다. 세기의 전환점에서 은은 북서부 연안 

의 부족들 사이에 정교한 팔찌와 핀의 형태로 소 

개되었다. 처음 은은 코인 (coin)의 형태에서 둥 

근 브로우치로 만들어졌고 여성의 블라우스에 꽂 

았다. 남성들은 은으로 된 피스메달 (peace 
medal), 헤드 써클리트(head circlet), 노우즈 

팬던트(nose pendant)를 착용하였다.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후에는 십자가 형태 

로도 만들어졌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 

루어졌다. 그것은 얇은 판으로 두들겨진 후에 표 

면이 올록볼록하게 만들어져서 구상한 디자인으 

로 붙여졌다. 그 디자인은 송곳으로 새겨지거나 

어떤 틀에 넣어 주조되었다. 은은 남서부와 북서 

부의 부족들의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그 

러나 금은 몇몇의 현대적 숙련공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인디언 금속세공자들 사이에서 결코 폭넓 

게 사용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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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럽 문화와의 접촉 이후 

1600-1900년대의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적 복 

식재료에 나타난 변화를 직물, 구슬자수, 금속세 

공으로 세분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강철바늘과 발판직기, 재봉틀의 도입은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방적기술의 발달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아닐린 염료로 염색된 저먼타 

운실과 색소니실이 수입되었고, 상업적인 직물인 

바예타를 받아들임으로써 직물에 새로운 용도와 

기능을 갖게 되었다. 또한 직물의 장식적인 측면 

에서 아플리커）, 패치워크, 리본 아플리케의 기법 

이 도입되었다.

둘째, 기존의 깃촉공예는 시간의 절약과 편리 

함과 장식성을 높여주는 구슬의 색상과 텍스츄어 

때문에 포니비드와 시드비드, 글래스비드 둥으로 

대체되었다.

셋째, 주석과 은, 놋쇠, 금과 같은 금속세공방 

법이 소개되었고, 이러한 세공법은 의복의 부분 

적 장식과 팔찌, 귀걸이, 반지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결론적으로,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은 유럽 

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변화를 겪었 

으며, 특히 유럽인과의 무역을 통한 새로운 복식 

재료의 채택은 그들의 복식에 많은 변화를 초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아메리칸 인디언의 

복식재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럽 

인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함으로써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변화와의 관련성이 요구됨을 나타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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